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2. 4. 24. 11:28- 부활절 둘째 주일 

 

묵도 

 

예배의 초청 – 시편 150:1,2,6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 아멘 

여는 기도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158[새168]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1-2, 4-5절 



 

 

기도  

교회공동기도 

-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 길 잃은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최소윤 집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 2022년 표어: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한 걸음을 (막1:17)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2. 다음 주일(5.1)에는 다민족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설교는 온드제이 

꼴라즈 목사님입니다. 예배중에 성만찬 순서가 있습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4월 집사월례회가 있습니다. 

4. 올해 한국공동체 노숙인식사봉사 담당일은 5.11(수), 7.13(수), 8.31(수)입니다.  

5. Let’s talk 영어교제모임이 금주 화요일(4.26) 오후 7-9시에 있습니다. 

6. 다음 주일 연합예배 후에 청년브릿지 성경모임이 있습니다. 

7. 올해 다민족의 날(International Day) 공동식사는 6월 첫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8. 다음 대표기도 순서: 박상훈 김명희 예창열 이인선 서규성 여경화  장정임 문수진 한수연 주승민 김지영 김영만 강주희 

정양숙 배우리 김동석 배진희 정태훈 김주연 김원석 최소윤 

 

성경읽기  

<누가복음 24:13-35>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

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설교 –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복”  

 

설교 후 기도 

 

찬송/봉헌 – 통151[새162] 다시 사신 구세주 



 

 

 

봉헌-목회기도 

 

영광찬송 – 통155[새165] 주님께 영광 



 

축도 

 


